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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아  KOO Bon-a 1976년 서울 생, 현 인천거주 및 활동

구본아는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동 대학원에서 조형예술학 박사과정을 마쳤

다. 2004년 독일, 2008년 영국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주불한국문화원(2009, 

파리)의 ‘올해의 주목할 작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작가의 주된 관심은 현대

적인 한국화 연구이며 정신성과 조형성을 강조한 미감연출로 수묵에 채색을 

가미한 평면, 설치작업을 병행하며 작업해 오고 있다. 2006년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와 2011년 oci미술관 레지던시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서울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

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구본아의 작품은 동양화라는 전통적인 장르에 서양의 초현실주의와도 

같은 기계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접목, 몽환적이고도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해 내며 독특한 아우라

를 발산한다. 작가는 입주기간동안 역사와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는 인천의 건축물들을 주요 소재로 

한 도시 생태계의 변화와 그 징후들을 문화적, 생태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오아시스 시리즈를 진행

해 나갈 예정이다. 

신재훈  SHIN Jaehoon 1977년 생, 인천 거주 및 서울 활동

신재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에서 작업하는 연

극연출가이다. ‘극장은 세상의 작은방’이라는 모토를 갖고 “극단 작은방”을 창단하

여 활동 중이다.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신재훈 작), <고부의 끈>(김영선 작, 2008), 

<극야(極夜)>(이명연 작, 2009), <공무도하가>(김지용 작), <뮤지컬 부석사>(김태웅 

작) 등을 연출했으며, 연출뿐만 아니라 극작작업을 통해 창작의 범위를 넓히고 있

다. 전통연희의 주제의식을 새로운 설정에서 찾는 연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는 처용가를 새로운 상황

에 접목시킨 <처용이 나타났어요>의 희곡창작구상에 몰두할 계획이다.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는 국제결혼

을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일깨워 주는 작품이다. 

이퐁   LEE PONG 1979년 생, 경기도 부천시 거주

이퐁은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어린이들을 독자로 하는 창

작동화를 쓰고 있다. 2009년 단편동화 <하시구 막힌 날>(2009, 해와나무)을 출

간하였고, 2011년 월간 『어린이와 문학』의 추천 신인 작가로 선정되었다. 익숙

한 현실을 낯설게 만드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 SF 작품을 주로 창작

하고 있으며, 신화와 옛이야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도 관심

을 갖고 있다. <하시구 막힌 날>은 시간이 흐르는 구멍 ‘하시구’를 막아버린 인호의 이야기. ‘시간이 멈

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부끄럼쟁이 인호가 변화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봄  KIM Bom 1984년 인천 생, 현 서울거주 및 활동

김봄은 2003년 덕성여자대학교 동양화과, 2007년 동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

하였다. 《조립된 산수》(스페이스 아침, 서울, 2007)를 시작으로 《그림지도》(관

훈갤러리, 서울, 2008), 2009년 갤러리 현대(서울)에서 윈도우 전시 등의 개인

전을 갖었고, 2011년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에 입주, 국제 교환 입

주프로그램에 참여하여《Walking to the I'll》(CEAAC, 프랑스, 2011)전을 갖었다. 

그밖에 경기도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비원갤러리, 현대갤러리 외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작가는 답사를 통해 본 강줄기, 산맥 등과 같은 풍경들을 현장에서 느꼈던 문화·환경적 특성, 조형적 

미의식, 일화나 체험 등을 바탕으로 재해석하는 회화작업을 한다. 작가가 체득한 풍경, 전망들은 개인

사와 감수성, 소소한 사건들과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특정 물상만을 극대화하거나, 현장에서 받은 

감흥을 생략과 변형 속에 다양한 묘사로 풀어낸다. 시각적 경험들의 혼합물, 기억된 장면들의 연속, 

찰나적으로 잡은 풍경은 회화적인 조정과 변화를 거쳐 이차적 이미지로 표현된다. 또한 작가는 작품

을 통해 생각의 파장은 눈앞에 보이는 것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사이의 기묘한 감동임을 전해

준다.

이수영  LEE Sooyoung 1967년 생, 경기도 고양거주

이수영은 1993년 서울대학교 조소학과를 졸업, 2002년 뉴욕 퀸즈대학원 설

치학과를 졸업했다. 첫 개인전인 <시록-증명>(인사미술공간, 2006)에서는 주

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신용카드 내역 등 자신의 공적기록을 모아 분류하는 

전시를, <습진의 기억>(미술공간 현, 서울, 2008)에서는 피부병을 앓았을 때 발

랐던 연고, 병원 진료기록, 매일 벗겨져 떨어지는 피부각질 등을 모아 전시했

다. 작가는 상인들의 사주(四柱)를 봐주며 개인사 구술을 채집하거나 서울 가리봉동에서 먹어본 양

(羊) 꼬치구이를 쫓아가는 기록에 관한 이야기 등 보편적이고 직설적인 내용을 가지고 관람객과의 소

통을 시도해 왔다. 

최근작 <서쪽으로 다시 오 백리를 가면>(2010)은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커다란 솥단지를 옆에 끼고 중

국 연변 자치구에서 위구르 자치구까지 사막과 초원 등을 지나며 찍은 사진들을 슬라이드 쇼로 보여

준다. 조선 말기 북간도로 이주한 조선족들은 노동 시장을 찾아 다시 남한으로 이주하고 있고 조선족

들이 살고 있는 가리봉동에서 작가는 처음 양고기를 먹어봤다고 한다. 이는 유목민 위구르족들의 양

고기 꼬치구이가 조선족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작가는 양꼬치구이를 따라 역으로 이주를 경

험해 보고 이를 기록화한 작품이다. 

미츠타 세야코  MIZUTA Sayako  1981년 일본 생, 현 도쿄 거주 및 활동

미츠타 세야코는 독립큐레이터로 도쿄에서 태어나 무사시노 예술대학에서 예술정책과 

예술경영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의 집중 분야는 예술경영, 동시대 이론과 일본 

근대 미술사이다. Tokyo Wonder Site 에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일하며 신진 작가들

을 소개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일을 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동시대미술의 전시를 기획

하고, 평론 글을 쓴다. 2010년에 Aichi Triennale에 전시기획 경쟁 부분에서 당선되었고, 

2010과 2011년에 Festival Tokyo의 코디네이터로 일했다. 그녀의 대표적인 기획 전시로는 <<Skin & Map>>(Aichi 

Arts Center, 아이치, 2010), <<Flexible containers>>(Matsunoyu, 도쿄, 2009) 가 있고 2012년부터 <<Voyager in 

Voyager out>> 라는 시리즈 전시 기획을 시작했다. 인천아트플랫폼 입주기간 동안 그녀는 한국의 신진 작가와 대

안공간을 조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예술현장과 일본의 예술현장을 비교하여 자료를 만드는 계획을 가지

고 있다. 입주 기간 이후에는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 대안공간의 예술가와 기획자를 일본에 소개하고자 한다. 

김수환  KIM Soohwan 1981년 인천 생, 현 인천 거주 및 활동

김수환은 인천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 2007년 동대학원을 졸업

했다. 현재 인천을 거점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송은갤러리, 성남아트센

터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상상마당, 스페이스 빔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

다. 2007년 제물포 폐공장을 이용한 ‘집들이 642-7’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버려진 공간과 연계된 시각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릴적 살던 인천의 옛

집이나 공간에 대한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작가는 건설현장에서의 짧은 경험을 통해 노동과 도구에 

관심을 두고 급격히 발달해온 인류문명 속에서 욕망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을 시각화하고 

있다. 개항과 근대화의 요충지였던 인천에서 근로자로 살아온 가족들이 거대한 사회의 권력과 욕망 

속에서 인간성을 잃고 도구로 변형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개인적인 기억과 이야기를 관찰

함으로서 인간의 존재의 근원과 의미를 탐구해나가고자 한다.  

웁쓰양  Woopsyang 1975년 생, 인천거주 및 활동

웁쓰양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 일러스트레이션 스쿨을 이수한 이후, 회화에 대

한 관심을 이어가며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다. 《Evolution》(비주얼아트센터보다, 서

울, 2009) 개인전을 시작으로 《서교육십》,《서교난장》(KT&G상상마당, 2009)에 참

여하였다. 회화 이외에도 환경퍼포먼스, 재래시장 노점전 <고등어를 사려다 그림을 

사다>(2010) 퍼포먼스, 작품을 위한 뮤직비디오 프로젝트 등을 통해 예술과 대중의 

소통 통로를 꾸준히 찾아 나서고 있다. 

최근작 <신생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부모 검거>(2012)는 뉴스 텍스트를 시각화 한 작업이다. 연일 뉴스

에서는 끔찍한 사건들이 보도되지만 현대인들은 어느새 일상의 평범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텍스트 보도가 시각이미지를 동반할 경우 발생하는 전달력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속 

버그bug, 에러error, 글리치glitch 현상으로 보이는 이미지 왜곡을 조형적으로 선택해 불완전한 현대인의 삶

을 새로운 뉴스텍스트로 시각화하고 있다.

이지현  LEE Ji-hyun 1978년 생, 서울거주 및 활동

이지현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의 캉 바스 노르망디 

대학교(Université de Caen Basse Normandie)에서 영화학 석사학위를 취득하

였으며, 현재는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밟으며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씨네21의 ‘영화평론상 우수상’으로 등단하였고, 이후 다양한 지면을 

통해 영화비평 및 칼럼을 발표해 왔다. 씨네21의 ‘영화읽기’ 코너와 한겨레신

문의 오피니언웹진 ‘훅 hook'에 연재하는 ’이지현의 시네마룩스‘가 주요 활동매체이다. 1980~90년

대의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작가영화(Auteur film)의 현대적 해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과 영화

의 경계에 놓인 실험영화(Experimental film)의 흐름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고 있다. 

벤자민 필립스  Benjamin PHILLIPS  1986년 영국 생, 현 런던 거주 및 활동

밴자민 필립스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아티스트다. 그는 작품을 통

해 모든 사람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의 작품

에는 열중, 외로움, 부조리, 혐오감 등이 압축되어있고, 이를 통해 작가는 보는 이로 하

여금 매혹적이고 유머러스한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는 주로 흑연, 수채물감, 에

칭과 같이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 하여 작품 활동을 하며 대부분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 

<The Rabbit Fiddler>(2009) 라는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가는 이미지를 만들 때 모든 것을 과장되게 창조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왜곡하고 극대화한다. 또한 그림 속 감정과 분위기, 그리고 비례와 같은 신체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뒤틀고, 연장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재해석 할 수 있는 시각적 언어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창기  KIM Chang-ghi 1964년 생, 인천 거주 및 활동

김창기는 1992년 인천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이탈리아 까라라 

국립아카데미에서 조각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유학기간 자연스럽게 대리석 작

업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돌의 질량을 버린 “움직이는 돌”을 주제로 한 귀국보

고전을 시작으로 레드와 블랙을 주제로 한 인터렉티브 작업, 주변의 지인들에

서부터 관람객들의 이야기를 담아 타입캡슐을 만드는 작업 등 다양한 방법들

을 통해 물질과 비물질, 자연과 인공물, 사람과 사람등의 “관계맺기”를 시도한 작업들을 진행해 왔다. 

자연석인 돌과 철을 접목하여 공간과의 관계맺기를 시도한 흐르는 돌 시리즈는 작가의 주요 관심이 

이미지나 물체의 존재성보다 만남의 관계에서 오는 현상학적 지각 세계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 자연물과 인공물, 이것들이 놓이는 공간과의 관계맺기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조형적 완결성 보다는 공간에 대한 사유의식을 환기 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의성  LEE Ui-Sung 1982년 생, 서울거주

이의성은 인하대학교에서 조소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과 인천 및 파주에서 작업

하는 입체 설치작가이다. 그는 그가 접하는 공간과 대상에서 벌어지는 유동적이고 

다채로운 재생적, 창조적 상상들을 <빛의 조형화>, <입체-평면-공간의 순환과 재생

산>, <재해석된 일상>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풀어낸다. 그의 작업은 두산아트스퀘

어, SOAF, Gallery Aqua 등 신진작가 그룹에 참여하였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정체

되어 있는 현실공간에 대한 이탈을 입체와 평면공간을 이용해 표현하고자 한다. 일률적이고 반복적인 일상

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눈이 보이지 않은 채 뛰고 있는 개들을 통해 나타냈다. 개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맹

목적(unconditional) 행위와 제거된 눈을 통한 맹목적(blind) 상태 그리고 집단이 가지고 있는 대중행동을 통

해 우리들의 수동적이고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동시에 그들을 통해 똑같이 되풀이 되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간절함을 담아냈다. 끝없는 일상이라는 평면의 벽을 옆에 두고 달리는 나 혹은 우리들의 이

탈을 공간을 이용해 새로운 정점을 찾고자 하는 작업이다.

정용일  CHUNG Yongil  1956년 인천 생, 인천거주 및 활동

정용일은 인천 출생, 중앙대학교, 동 대학원, 파리1대학에서 D.E.A 학위를 받

았으며 현재 인천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금호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에

서 개인전을 가졌고 성곡미술관, 금호미술관, 프랑스, 미국, 중국 등 국내외 다

양한 그룹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작가는 현상과 정신이 함께 존재하는 자연

의 재현을 통해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를 동시에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풍경의 재현과정에서 일어나는 시선의 순환을 통한 물질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작품 <숲>(2012)은 전통적 애니미즘과 숲의 시적이고 몽상적인 아우라(aura)를 투명한 점묘기법과 스

트로크 기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사물의 형상을 원색의 점으로 묘사해 냄으로써 대상들은 형상과 정

신성을 부여 받고 색 점 들은 추상성을 띄고 있으면서 조형의 근원이자 하나의 언어로 작용하고 있다.

안은영  AHN En-young  1963년 서울 생, 현 캔버라 거주 및 활동

안은영은 한국계 호주인으로 캔버라에서 활동하는 예술비평가이자 독립큐레이터다. 호

주국립대에서 미술사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시드니의 National Art School에서 강의를 

해왔으며 글과 전시기획 작업을 하며 주로 다른 문화 간의 교류를 다루어 왔다. 특히 그

녀의 관심사는 한국과 호주 간의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 이를 바탕으로 1995년

부터 호주와 한국 예술을 연결하는 다수의 전시를 기획했다. 박서보, 이강소, 윤석남 등

의 작가들의 평론을 쓰기도 하였고 『Art Monthly Australia』, 『Art Asia Pacific Art』, 『Object』와 같은 정기 간행물과 

호주 전시 카탈로그 등에 비평문과 논평을 출간했다. 또한 그녀가 집필한 『Coloured Passions: Korean Art Post-

World War II』 라는 책이 곧 출간될 예정이다. 그녀는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기간 동안 주요 국제공항에 팝업 갤러리

를 만들어서 그 동안 잘 사용되지 않았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자 한다. 

김효숙  KIM Hyo-suk 1981년 생, 용인 거주

김효숙은 2010년 송암문화재단 신진작가로 선정되었고 2011년 OCI미술관에

서 <부유하는 나의 도시>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서교예술실험센터, 중앙미

술대전, 송은미술대상전 등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건축현

장이 갖는 과도기적, 불안정적인 특성을 통해 현대인의 심리적 불안 증후를 표

현하고 있다. 집은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기 보다는 허물어지고 해체되어 무

중력 상태의 파편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기체처럼 자유롭게 부유하는 듯이 묘사되었다. 이는 아노미 

상태의 심리, 관계와 관계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욕망의 분출과 같은 다양한 내면의 표상들을 상징하

는 듯하다. 또한 모자로 얼굴을 가린 익명의 사람들은 무채색으로 주춤거리거나 서성임으로써 사회적 

통념과 구조 속에서 자신의 컬러,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들에 대한 비유이다. 

전윤정  CHUN Yun-jung 1978년 생, 대전거주 및 서울활동

전윤정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서양화과, 동 대학원에서 조형학 석사를 마쳤다. 

《Next cold》(대전 시립미술관 창작센터, 2009)개인전을 열었고 이응노 미술관, 소마

미술관, 충정각, 스페이스 15번지 등에서 열리는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작가의 

<불편한 드로잉>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종이 위에 가느다란 펜으로 

그리고 글을 써 넣는 드로잉 연작들, 둘째, 캔버스에 0.2-0.3cm 라인테이프를 겹쳐

서 쌓아올린 회화 형식의 평면 작품, 셋째 전시공간에 가벽을 세우고 실제 공간과 연결하여 라인테이프로 형

상을 만드는 설치작품이다. 전시될 <열려있는 공간>(2011)은 즉흥적 표현이 아닌 작가 내면의 불편한 감정의 

재현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가치에 대한 물음과 보이지 않는 감정의 세계를 보여준다.   

예 추치  YEH Tzu-chi  대만 생, 현 타이난 거주 및 활동

타이완의 타이페이에서 나고 자란 예추치는 현재는 타이난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

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 서양문학을 전공하고 2002년에 퍼포먼스 아티스트가 되

기 전까지 에디터, 대학 영어 강사, 프리랜서 번역가, 작가를 지냈다. 그녀는 타이완, 

일본, 한국, 필리핀, 중국, 미안마, 태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핀란드, 이스

라엘, 그리고 미국에서 열린 다수의 국제 퍼포먼스 아트 이벤트와 페스티벌에 참가

했다. 2003년에는 Artrend Performance Group을 창설했고, 2004년 Taiwan Asia Performance Art Meeting

과 2009년 ArTrend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 Meeting 등 국제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 출품작인 

<The World Outside>(2011)는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방안을 환히 비추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

든 작품이다. 작가가 각각 다른 나무상자와 의자들을 쌓고 올라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특히 어둡고 

밀폐된 방안에서 바라본 바깥의 세상이 그녀에게 너무나 흥미롭게 다가왔다고 한다. 

민재영  MIN Jaeyoung 1968년 생, 경기도 성남시 거주

민재영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양화 전공 박

사과정을 수료했다. <The Road Home>(2011, 갤러리 가회동60), <적응適應>(2010, 

노암갤러리) 등 9회의 개인전을 갖었고, 2008~2009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

디오 3기 입주작가로 활동, 2006년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송은미술대상전에서 

수상했으며 <서울, 도시탐색전>(2011, 서울시립미술관),  <한국화 판타지-한국화의 

감각적 재해석>(2010,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해왔다. 

출품작<기념촬영>(2010)은 흔히 볼 수 있는 연회장의 기념사진 촬영 시 상황을 부분적으로 드러내어, 동시대 

사회를 관통하는 의식이나 관습의 단면을 통해 우리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려 한다. 작품<休日>(2010)은 TV화

면의 주사선 같은 흐릿한 시각적 노이즈로 걸려진 현대적 도시풍경이다. 앞뒤로 막힌 교통상황은 나아가야

할 좌표를 설정해줄 원근감을 잃어버리고 지금 여기에 출구없이 갖혀 있는 현대문명의 상황을 그려낸다. 

차지량  CHA Ji-ryang 1983년 생, 서울거주 및 활동

차지량은 ‘동시대 고립된 거대 시스템을 겨냥하는 시선’과 동시대 세대의 방향성

에 대한 고민을 커뮤니티 프로젝트화 하고 있는 작가다. 《일시적 기업》(아트센터 보

다, 2011), 《세대독립클럽》(텔레비전12, 2010) 등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과 미

디어아트 및 실험영화제(2004~2012)에 참여하였고, 서울디지털대학미술상(2012) 

대상, 주안미디어페스티벌(2011) 우수상, 충무아트홀 동대문운동장 기획공모(2008)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일시적 기업>(2011) 프로젝트는 현재 대한민국 자본주의적 기업질서의 고립을 겨냥

한다. 기업이 거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 개인은 소모적 경제활동과 생존의 태도를 취하며 개인의 질서는 기

업에 흡수되었다. 개인의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발언하며 행동하고 접근한다.(www.일시적기업.com) 

작가는 입주기간 동안 인천의 신도시 현실화 과정을 배경으로 주거문화의 생성을 기록하고 퍼포먼스로 개입

하는 <new home>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뉴홈’은 뉴타운, 뉴시티 문화 및 도시계획에 관여하지 않은 

세대의 갈망 행위로 생존에 관련한 도시와 주거문화를 환기 시키고자 한다.

윌 볼튼  Wil BOLTON  1974년 영국 출생, 현 리버풀 거주 및 활동

윌 볼튼은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나고 활동하는 작가이다. 그는 주로 소리를 사용하

여 작품을 만들고 비디오와 사진을 함께 사용해서 소리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의 작

품은 현장녹음과 악기의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디지털화한 소리를 기계음과 결합하

는 형식을 취한다. 그의 작품 중 몇몇은 장소특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작가는 

특히 공간의 울림, 공간의 역사와 분위기, 그리고 넓은 개념에서의 공간과 기억에 

관심이 있다. 출품작 <Quay Tones>(2009)는 장소 특정적 비디오와 사운드 작품으로 King's Lynn이라는 무역

항의 역사를 표현하고자 했다. 부둣가의 역사와 분위기 그리고 마을에서 무역이 이루어졌던 지역들이 그의 

작품에서 건축과 풍경의 파편과 이미지로 잘 표현됐다. 작가는 이미지를 디지털 왜곡을 사용해 변형하였고, 

바로크 하프시코드(harpsichord) 소리 등 여러 가지 가공한 전기 음향을 합성하여 더하였다.

박방영  PARK Bang-young 1957년 생, 경기도 파주시 거주

박방영은 1981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 1989년 동 대학원을 졸업하

고 2011년에는 동 대학원 동양화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5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생 시절 4명의 작가들과 함께 ‘난지도’라는 그룹을 결성하

여 실험적인 설치 작품으로 한국 현대 미술계에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후 방향

성을 전환하여 정신적인 깊이를 찾아 평면 작품으로 회귀하였다. 

박방영은 한지위에 먹과 아크릴 등을 사용해 동서양의 기법을 접목하여 한국적인 아름다음과 서양적 

세련미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주목받아왔다. 작가는 삶을 통해 얻어진 경험들을 강한 에너지로 분출된 

자유와 사랑, 생명력을 화폭에 담고 있다. 특히 꽃을 주제로 한 작품에는 화선지 위에 먹으로 그려진 

꽃들의 강한 생명력이 돋보인다. 

권윤희  KWON Yuni  1980년 생, 서울거주 및 활동

권윤희는 2003년 국민대학교 미술대학 입체미술학과를 졸업, 2009년 미국 로드아

일랜드 디자인 대학원 디지털 미디어학과를 졸업하였다. 작가의 영상 작업들은 주

로 실험적인 데이타의 그래픽 재현(data visualization)을 통해 추상화되고 수치화된 

심적 혹은 물리적 현상: 사회심리 현상과 자연현상을 비교 분석하고 형상화함으로

써 이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  

작가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각자의 언어를 가진 개체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자연과 사람의 관계들, 보이

지도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관계들을 은유적인 고리로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가상의 인연을 만든다. 하나의 

디지털 프레임을 위해 디지털화 된 그 인연의 단상들의 이미지는 가시적이지도 고정되어 질 수 없는 그 사이

들의 관계의 단상을 그린다. 

조우치  ZHOU Qi  1961년 중국 생, 현 베이징 거주 및 활동

조우치는 흑룡강성 출신으로 중국 중앙미술학원 회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베이징에

서 활동하는 작가이다. 한국에서 개인전 <<조우치 2007-2008>>(Lee C Gallery, 서울, 

2008)을 가진바 있고 <<한중현대미술교류전>>(798 렌 갤러리, 베이징, 2009)과 제 1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0)에도 참여한 작가이다. 그의 

작품 <ZQ2009-02>(2009) 에서는 문화 대혁명을 소재로 청춘들의 모습을 순박함과 온

화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문화혁명기의 홍위병과 홍소병의 사진을 붉은색과 흰색만으로 표현하였는데, 이처럼 

작가는 직설적이고 간단명료한 것을 추구한다. 작가는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문혁시대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따스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었다고 한다. 

박상희  PARK Sang-hee 1965년 인천 생, 인천거주 및 활동

박상희는 인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원

을 졸업하였다. 작가는 캔버스 시트지를 붙이고 위에 아크릴로 풍경을 그린 후 칼

로 오려내는 독특한 제작방법을 선보여 왔다. 풍경의 형태는 칼로 오려지고 붙여

지면서 원래 원근의 재현을 벗어나 입체적으로 찢겨지고 갈라지는 조각으로 분산

된다. 작가는 이런 조각들이 풍경에서 느낄 수 있는 일방적인 감상이 아니라 보는 

이들이 그 조각 조각을 과거를 추억하는 단서처럼 스스로 꿰어 맞추는 기제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월미도>(2010)는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풍경 중 한 곳인 월미도를 배경으로 한다. 인공의 빛으로 단장된 밤

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속에 담긴 미묘한 빛이 주는 도시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작가가 주로 그려내

는 도시의 야경은 도시마다 갖고 있는 빛과 어둠의 묘사를 통해 삶의 열정과 애락, 다이내믹하면서도 스펙

타클(spectacle)한 회화의 재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홍지윤  HONG Ji-yoon 1970년 생, 서울 거주 및 활동

홍지윤은 홍익대학교 동양화와 같은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 했고 박사과정을 수

료했다. 표갤러리,  Kunst-Direkt gallery(독일), TN gallery(중국) 등에서 14회의 개인

전을 열었고 《테크놀로지의 명상》(포항시립미술관, 2011), 《세계 미술의 진주, 동아

시아 미술》(예술의 전당, 2010), 《Close encounter》(제주도립미술관, 2010), 《Meme 

Trackers》(송장미술관, 중국 북경, 2008), 등에 참여하였다. 독일뮌헨문화부가 공식 

초청한 Villa Waldberta와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창작 스튜디오에서 레지던시에 참여한 바 있다. 

작가는 전통적 동양과 자연관을 기반으로 일상의 삶과 상념, 그리고 다양한 인식과 느낌을 문학적 모티브와 

시(詩), 화려한 색체의 그림으로 표현해 퓨전동양화로 주목 받아왔다. 회화와 더불어 다양한 오브제와 설치

물로 구성된 이번작품은 수묵동양화의 전통과 현실적인 삶의 정서가 현대의 이미지 또는 다양한 매체들로 

표현되어 새로운 미술의 존재방식을 제안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동서고금을 가로질러 예술과 예술의 만

남을 추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한 편의 따뜻한 시로 기억되고자 한다. 

김선희  KIM Sun-hee 1977년 생, 경기도 파주시 거주

김선희는 《Room of Memory》(관훈갤러리, 서울, 2008)를 시작으로 《그래서 은신

처》(모로갤러리, 서울, 2011)까지 4번의 개인전을 가졌다. 스페이스 빔(2008, 인천), 

Vermont Studio Center(2008, Vermont, USA),  Bruno Arts Bank(2011, Saskatoon, 

Canada)의 레지던시에 참가하였으며, 조각과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외

부의 사건으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험이 반복되면 그 갈등의 

근원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작가는 이러한 기억을 돌이켜 봄으로써 내면의 혼란과 무질서를 만든 원인

을 인식하고, 이와 연관된 기억 속의 사물을 선택하여 깎고, 갈아내는 행위를 통해 작업을 진행한다. 이 때, 

사물들은 기억과 함께 작가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제공하고, 지루한 연마의 과정과 반

복된 물들이기 행위는 산란한 생각이나 감정을 모두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신태수  SHIN Taesoo 1963년 경북의성 생, 경북 안동 거주 및 활동

신태수는 안동대학교 미술학과와 영남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가

슴은 눈을 그리워하고》(2011, 사카이마치화랑, 도쿄), 《진경산묵》(2010, 북촌미

술관) 등에서의 개인전을 갖었으며 《고려청자와 한국의 수묵화》(2011, 교토국제

교류센터), 《뭍 그리고 바람》(제주 이중섭미술관)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박수근미술관 스튜디오에

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작가는 인간이 살아온 흔적을 적극적으로 찾아 인간 삶의 숨결, 

건축과 구조물의 역사성을 살펴보고 그 속에 녹아있는 미적질서를 조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윤아  KIM Yunah 1978년 생, 서울 거주 및 활동

김윤아는 홍익대학교 조소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에서 작업하는 조각, 

설치미술가이다. 그는 2008~2012년까지 서울, 미국, 강원 등에서 5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SEMA(서울시립미술관)영아티스트 등의 지원프로그램 선정, 서울난지창

작스튜디오, 미국버몬트스튜디오 등의 레지던스 활동을 하였다. 

작가는 주로 실, 줄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의 존재에 관한 형상, 감성적 공간 등

을 표현해왔으며, 그녀의 작품은 재료의 비정형적인 특성으로 공간의 변화에 의해 형식적, 내용적 변화를 가

져왔다. 최소한의 공간인 틀을 지지대로 하여 실들은 기생하듯 형상, 공간이 형성되며 그것들은 인간개인의 

사회와의 관계에 얽힌 욕망과 현실을 변증법처럼 보여주었고 그 틀은 점차 실제 공간으로 확장되며 실의 엮

이는 형상과 그 안에서 탄생되는 새로운 공간은 관객과 1:1의 교감을 이루기도 하며 때론 그 안으로 직접적

인 초대를 하기도 한다. 조각에서 설치, 퍼포먼스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전시될 영상은 실을 이용한 

설치 Rains 작품의 설치 과정을 담은 도큐멘트이다.

오석근  OH Suk-kuhn 1979년 인천 생, 인천거주

오석근은 인천 출신으로 영국 노팅엄 트렌트 대학에서 사진을 공부했다. 

2000~2002년에는 동티모르 세계평화유지군 상록수부대 사진병으로 근무했

으며, 포틀랜드, 노팅엄, 도쿄, 부에노스아이레스, 서울에서 6회의 개인전과 다

수의 국내외 그룹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했다. 2008년 아트스페이스 휴에서 가

진 《교과서 철수와 영희》전을 통해 어린 시절의 꿈과 어두운 사회상을 덧붙여 

개인의 욕망까지도 통제하려는 현실, 죄책감을 생산해내는 교육제도에 대한 교묘한 비판을 가하면서 

한국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근대 계몽기부터 이어져온 청소년 표상

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와 서해5도를 중심으로 분단 현실을 다각

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니나나나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이다. 작가의 작품은 휴스턴 미술관, 산

타바바라 미술관, 포틀랜드 미술관, 키요사토 미술관, 일민 미술관 그리고 상상마당에 소장 되어 있다. 

김시하  KIM Siha  1974년 경기도 안양 출생, 현 중국 북경 거주 및 활동

김시하는 2006년부터 중국 북경과 한국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로 2005

년부터 선보인 파이프를 이용한 일련의 시리즈 작품들을 《일상의 연금술》(2004, 국립현

대미술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갤러리, 서울시립미술관 등의 전시에서 선보이고, 

2011년 북경 798 gallery force에서 선보인 <blooming young art>란 수도 파이프를 이용

한 작품으로 반향을 얻은 바 있다.

최근 선보일 작품 <Real fantasy>와 <Blooming young art>은 확장과 변형, 억압과 분출 이로 인해 발생되는 긍정적인 

욕망을 ‘수도 파이프’라는 형식을 이용해 공간에 직접 간섭하고, 스며들어가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조형성을 

기반으로 한 설치 작품의 확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현실(real)과 존재하지 않는 이상(fantasy)의 간극, 자연

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삶을 구성하는 현실적인 환경과 이상적인 환경의 재구성을 보여준다. 작품은 그 사이에서 발

생하는 당황, 낯섦, 욕망, 상처와 같은 심리적 요소, 그럼으로 인해 유추하게 되는 실제의 삶과 관계맺기를 시도한다.  

만요컴퍼니  Manyo Company  2010년 창단, 서울 및 경기거주

만요컴퍼니는 1930년대 근대 대중음악인 만요(漫謠)를 새롭게 재조명하기 위해 윤

중강(평론가)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국악, 뮤지컬, 연극을 전공한 유소정, 김효영, 김

희성, 박경훈, 신계훈, 장철, 최성무, 황혜진과 같은 젊은 예술가들이 모인 프로젝트 

그룹이다. 명동예술극장 개관 1주년 공연(2010)을 시작으로 《젊은 국악》(경기도 국

악당, 2011), 《연희축제》(국립국악원, 2011)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만요의 스토

리 계발과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2012 입주작가 프리뷰전 

해안동 10 -1

海岸洞 10 -1
Preview Exhibition of 
the Incheon Art Platform 
2012 Artists

2012.  3.  8  -  5.  6

OPENING
2012 . 3. 8. THU  5:30 PM

DATE
2012. 3. 8. THU - 5. 6. SUN
10:00 - 18:00(SUN - THU) 
 10:00 - 20:00(FRI, SAT) 

VENUES
인천아트플랫폼 A동 크리스탈 큐브, B동 전시장 외
Incheon Art Platform Building A, B, etc. 

INCHEON ART PLATFORM  218-3 Jemullryang-ro
Jung-gu, Incheon, S.Korea 400-021 +82-32-760-1000

Preview Exhibition of 
the Incheon Art Platform 2012 Artists

Haean-dong 10-1

www.inartplatform.kr

연희컴퍼니 유희  YeonHee Company U-Hee

연희컴퍼니 유희는 젊은 전통 연희인들이 새로운 한국적 공연물을 창조해내기 위

해 박민우, 송동운, 윤여주, 윤현진, 이성재, 임영호가 모인 그룹이다. 연희란 탈춤, 

풍물, 굿을 포함한 한국 전통공연예술을 의미한다. 연희는 한국인에게 가장 가까운 

놀이이자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대중들에게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연희컴퍼니 유

희는 ‘당신’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 전통연희를 기반으로 새로운 음악과 퍼포

먼스를 선보이며,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한국적 공연물을 창조해내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긴 '유희(YOU-喜)'라는 이름에 맞게, 생소하면서도 가장 친숙한 소리

로 당신과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 춤출 수 있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 <원푸리>는 ‘풍물, 원을 깨

다.’라는 뜻으고 ‘원'은 풍물의 모든 것을 뜻한다. ’풍물의 모든 것을 깨다‘는 "원-푸리"는 기존의 진법을 탈

피하고 전통적인 풍물 가락과 연주법 또한 그에 맞게 변형시켜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풍물판'으로 새롭게 탄

생시키고자 하는 작품이다. 

2004년 창단, 서울 및 경기도 거주

게리 골드스테인  Gary GOLDSTEIN

게리 골드스테인은 주로 드로잉, 오브제, 아티스트북, 회화 작품을 만드는 이스라엘 작가

이다. 그의 작품 표현 방법은 팝아트, 초현실주의, 삽화가 있는 필사본 등의 형태로 나타나

고, 만화, 잡지, 광고와 1940-1950년대의 소프트 포르노, 부적과 탈무드의 장면에 영감을 

받아 만든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 언어, 상징과 스타일을 만들었으며 그러한 작업

은 1984년부터 헌책방에서 구한 책들 위해 그림을 그리는 일을 통해 완성되었다. 지금까

지 150권 정도의 작품을 만들었으며, 시리즈로 나누어진 책들은 작가 개인의 특정 시기를 대변한다. 책과 드로잉 외

에 소규모의 오브제를 수정액으로 커버한 작품들이 있는데 출품작인 <Objects>(1990-2004)가 그 예이다. 이민자의 

아이로서, 또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서 작가는 오브제의 힘과 상징의 힘에 매혹되었다. 대대로 물려줄 가족사진과 

물건들이 거의 없는 집에서 자란 작가는 숟가락이나 칼 같이 매일 발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오브제로 만들었다.

1950년 미국 생 , 현 예루살렘 거주 및 활동

이시하라 노리코  ISHIHARA Noriko

이시하라 노리코는 일본 미야자키 공립대학교 국제 문화학과를 졸업 후 2011년 한

국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했다. 그녀는 2009년부터 <<Korean Wave>>(Gallery 

Lamping street Beielefeld, 독일, 2010), <<Sparkling Silence>>(Gallery Nottbeck, 핀란드 

2011) 그룹전에 참여했고 한국에서는 아시아프(ASYAAF)와 대구사진비엔날레 ’2010 

국제 젊은 사진가전‘에 참여했다. 그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일, 부정적

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시각화 하는 작업을 한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인 <Water 

Letter-Lisa>(2009) 에서는 물을 매체로 사람들의 속마음을 전달하려 했다. 외국인으로서 타지에서 생활하며 자신

의 감정이나 생각을 모국어만큼 전달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나타내고자 2009년부터 시작한 작업이다. 하지만 자신

의 속내를 말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외국인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터뷰를 통해 주변사

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지를 작품에 담았다. 작가는 마치 

물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스며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1979년 일본 생, 현 서울 거주 및 활동

짜까빤 타나티라난  Jakraphun THANATEERANON

태국출신의 작가 짜까빤 타나티라난은 작품의 주제로 의식과 잠재의식을 연구한

다. 그는 삶이 예술이고 예술이 자신의 삶이라고 믿으며 때때로 그대로 삶이 예술을 

반영하고 동시에 그가 만드는 예술은 삶에서 생겨나는 주제를 표현해낸다. 1999년 

이래로 그가 만드는 작품들은 일상의 발견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왔다. 작가는 그의 

주변에서 삶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작품 <Mr. Siam>(2011) 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인간 마스크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정체성이 마스크를 써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과 같이 가변상황

이나 주변 사람들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자기 정체성을 가지

고 있는데, 외모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있고 바뀌지 않지만 정신적 정체성은 지각과 태도에 의해 바뀔 수 

있음을 작품을 통해 나타내려 한다. 

1977년 태국 생, 현 방콕 거주 및 활동

카밀라 스제노치  kamila SZEJNOCH

카밀라 스제노치는 공공미술, 특히 인스톨레이션, 조각, 그리고 도시 디자인을 주로 

한다. 최근 그녀의 화두는 역사와 이데올로기이다. 그녀는 구식이 되어버린 과거의 

층에 새로운 것을 더하고 원래의 스타일이나 기능과 전혀 다른 것을 대조한다. 그녀

의 대부분의 작품은 두 가지 주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역사적이고 전통적

인 것, 즉 그 형태가 이미 고정되거나 닫혀져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동시대적

이고 열려 있는 것, 재미있고 상호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그녀의 공공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 선전 

활동을 수행했던 구식 기념비의 기능을 바꾸는 것이었다. 접근하기 어려운 기념비의 성격에 주목하고 그것

이 함유한 메시지를 왜곡하기 위해 기념비를 회전목마, 미끄럼틀 그네와 같은 큰 장난감으로 바꾸어 버린다. 

설치 작품 <Swing>(2008)은 Berling 군인 청동상과 그 큰 손에서 그네를 타는 작은 개인을 대조하여 개인과 

역사의 관계를 보여주고 역사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있다. 

1978년 폴란드 생, 현 바르샤바 거주 및 활동

칼라 앤 안드레  Karla & Andrés 

칼라 앤 안드레는 비디오,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비주얼 아

티스트 그룹이다.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 수학하였고 지금은 바르셀로나에서 작

업을 하고 있다. 그녀는 비디오 인스톨레이션과 라이브 비디오 퍼포먼스를 다양

한 페스티벌과 유럽의 갤러리에서 전시하였고 음악가, 건축가, 댄스 컴퍼니, 비디

오 아티스트와 프로그래머와 함께 작업하기도 했다. <Live from the Surface of the 

Moon>(2010-2011)은 극장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아날로그 재생 방식과 현재의 생방송 기술을 혼합해 만든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이다. 그 결과 달과 그 밖의 공간을 생중계하는 유기적이고 초현실적이며 유머러스한 

시공간의 여정을 만들어냈다. 

독일 생, 현 바르셀로나 거주 및 활동


